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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슈퍼컴퓨팅 기반의 국산 엔지니어링 SW 육성 본격화

- 국산 엔지니어링 SW 활용 활성화로 국가 제조경쟁력 제고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 이하 KISTI)은 슈퍼컴퓨팅 

기반의 국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육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는 가상의 공간에서 제품을 설계하고 실험하여, 성능을 사전에 검증 및 

예측하는 기술집약적 소프트웨어로, 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이다.

□ KISTI는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이하

SW) 기반구축 사업”을 2016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ㅇ 국내 제조업체 제품개발 시 주로 활용되는 고가의 외산 엔지니어링

SW를 대체할 국산 엔지니어링 SW 개발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5개 분야에서 글로벌 Top 5 수준의 엔

지니어링 SW 5개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KISTI는 국내 엔지니어링 SW 관련 기업들의 SW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산 SW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레퍼런스를 구축하며, 다양한

엔지니어링 SW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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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산 엔지니어링 SW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아 국내 제조 기업들이 도입을 주저

하고 있다. 이에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산 엔지니어링 

SW로 분석한 후, 실험으로 검증하고 외산 SW의 결과와 비교하여

총 8종의 국산 SW에 대한 기술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레퍼런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ㅇ 또한, 국내 엔지니어링 SW 개발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물성DB구축, 국내외 기술/시장 분석 등 공통인프라를 제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5종의 SW를 슈

퍼컴퓨팅 자원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 KISTI는 현재 7개 국내 엔지니어링 SW 개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2종의 국산 엔지니어링 SW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건의 특허

출원과 6건의 소프트웨어 등록과 함께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SW

신규 판매와 관련 기술용역 수주 등 14건, 5억 원의 사업화 성과를

거두었다.

ㅇ 향후 2년간 9종의 엔지니어링 SW 개발 지원 및 13건의 레퍼런스 

구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을 통한 국내 엔지니어링 SW 기업의 기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은 고가의 외산 엔지니어링 SW를 대체할 것이다. 이는 국

내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SW 활용확대로 이어지고, 제조기업의 

제품 개발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이 바로 국가 제조경쟁력으로 이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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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의 한선화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엔지니어링 

SW는 향후 우리나라의 제조혁신을 견인하여, 최종적으로 미래 제

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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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 그림] 

 <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 체계 >

<엔니지어링 SW활용 사례 1>
항공기용 연료펌프에 발생한 압력의 분포

<엔니지어링 SW활용 사례 2>
냉각용 팬의 소음 및 소음원 예측 해석


